
오무라 공원의 꽃창포 

 

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구시마 성의 해자 일대를 보라색 꽃창포가 물들입니다. 

꽃창포 정원은 구마모토현산의 히고 꽃창포가 안쪽 해자인 나가호리(長堀)와 

미나미호리(南堀)에 심어진 1961 년에 만들어졌습니다. 그로부터 2 년 후, 에도 

꽃창포가 도쿄에서, 그 후 이세 꽃창포가 미에현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심어졌습니다. 

매년 서일본 최대를 자랑하는 약 30 만 송이나 되는 보라색 꽃창포가 약 9,500m2 에 

걸쳐 만발합니다. 이타지키 망루와 꽃창포를 비추는 조명 연출도 즐길 수 있습니다. 

 

구시마 성은 1599 년에 방위용 안쪽 해자와 바깥쪽 해자를 갖추고 지어졌습니다. 

1868 년 도쿠가와 막부의 종언, 대정봉환(大政奉還, 막부가 정권을 조정에게 반환한 일) 

후 일본은 메이지 정부 아래에서 근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. 구시마 성을 비롯한 

막부의 상징들은 철거되었습니다. 바깥쪽 해자를 메워 공원용지로 만들었고, 구시마 성 

북쪽과 동쪽의 안쪽 해자에는 171 종이나 되는 일본꽃창포(학명: Iris ensata)를 

심었습니다. 오무라 공원에서는 꽃창포를 전시하는 오무라 꽃축제를 3 월 하순부터 6 월 

하순까지 개최하고 있으며, 꽃창포는 보통 5 월 하순부터 6 월 상순에 걸쳐 꽃을 

피웁니다. 


